
Talk Concert 조위현·조영아

※ 이 공연은 2011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과 율촌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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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람회의 그림(2F)

조위현·조영아

|공연장(전람회의 그림) 오시는 길 |

‘조위현’에 초대합니다. 
2011년 11월 30일(수), 오후7시30분

Program

활의 노래 ………………………………………………………………………………………………………………………………………… 작곡 이정면
무브먼트  ………………………………………………………………………………………………………………………………………… 작곡 조위현
진주유희  ………………………………………………………………………………………………… 작곡 이준호, 편곡 조위현
시연가  ………………………………………………………………………………………………………… 작곡 이지영, 편곡 조위현
쇼셜노니나  ………………………………………………………………………………………………………………………………… 작곡 조위현
별곡 살어리  ……………………………………………………………………………………………………………………………… 작곡 조위현

출연진
피리/건반_ 정주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원)
타악_ 최창용(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원)
타악_ 김명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원) 

‘조영아’에 초대합니다. 

Program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클레멘타인  ……………………………………………………………………………………………………………………… 편곡 조영아
달빛밝은 이 밤에  …………………………………………………………………………………………………………… 작자미상
별과 시  ………………………………………………………………………………………………………………………………… 작곡 이건용
담배가게 아가씨 ………………………… 작사·곡 송창식 / 편곡 조영아와 친구들

출연진
타악_ 윤승환(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원)
기타_ 박현철(동아대학교 실용음악학과)

2011년 12월 3일(토), 오후5시

|주관|풍류공장, 한국음악문화학회
|후원|
|티켓|무료
|문의|010.6575.7968

2011.11.30(수)pm7:30/12.3(토)pm5:00
부산대학교 앞 전람회의 그림

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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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젊은 풍류는 저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음악인(꼭 국악전

공자로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과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많은 국악공

연이 있지만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음악을 연주할 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하는 공연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국악팀으로

도 구상을 해봤지만, 결국 핵심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국악팀에서도 핵심적인 멤버를 초대하거나 제가 만나고 싶은

음악인을 만나고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싶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지라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않

습니다. 

이 공연의 핵심은 젊은 음악인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애티튜드’입니

다.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즐길만한 국악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고 다양성이 없다는 점이 대중으로부터 국악이 소

외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콘텐츠의 부족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

지만 정작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애티튜드’는 굳이 번역하자면 태도쯤 되는데, 저는 국악인들이 가지

고 있는 풍토, 음악에 대한 태도, 지향성 등등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

만 대충 ‘음악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태도’ 쯤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애티튜드가 너무 소극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아마도 이들을 가르친 기성 국악인들의 왜곡된 전통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떳떳이 자신의 음악

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암묵적인 시각이 젊은 국악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음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입니다. 이 ‘애티튜드’가 변해야 ‘콘텐

츠’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쫄지말고 자신의 음악을 고민하고 해라’가 저

의 메시지입니다. 젊은 풍류가 이 ‘애티튜드’를 변하게 하는 조그만한 소

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공연에 출연한 젊은 음악인과

함께해주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효빈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재학)

StAff

오진호(기획 및 사회)
•풍류공장 대표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강사
•2009 영남줄풍류 
이말량의 풍류음악 복원연주 기획

•2010 영남삼현육각 재현연주 기획
•무속음악 및 지역의 전통음악관련 논문 다수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졸업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 역임
•현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원
•아랑국악연주단 대표
•퓨전시나위 예타래 단원
•부산예술고등학교 출강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지도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수료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전수자

•전 크로스오버 국악밴드 AVIO 동인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
•효산가야금연주단원
•울림소리국악연구소 대표

사실 저는 이 공연을 구상하고 출연자를 섭외하기 전까지 조위현씨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산대학교 국악학과(2011년부터 한국음악학과로 명
칭이 바뀜) 졸업생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정도와 작년에 서울에서 처
음 독주회를 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풍류를 기획하면
서 처음이라 나이는 다소 있지만(위현씨 미안...ㅋㅋ) 안정된 연주력을 가진
연주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출연
해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이후 몇 번 만나서 음악을
하게 된 계기와 생각들을 들으니까 저와 비슷하게 공감하는 점이 많았습니
다. (아무래도 나이가 비슷하다보니...ㅎㅎ)

제가 느낀 조위현씨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신의 원하는 음악을 하는 연
주자입니다. 출연섭외를 하고 2010년 서울에서 했던 공연을 비디오 테잎으
로 봤습니다. 다소 엉뚱한 공연이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신의 음악을 하
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공연도 조위현씨가 작곡한 곡들이 연주되는데,
싱어송라이터로써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악분야에서 다양
한 콘텐츠를 가지기 위해서는 싱어송라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부산
지역에서도 조위현씨 같은 싱어송라이터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소셜노니나와 별곡 살어리와 같은 곡들은 연주자의 개성이 많이 묻
어나오는 작품입니다. 

조위현씨를 처음 섭외하고, 사실 다음 출연자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
다. 이유는 저의 게으름에 너무 늦게 출연자를 섭외한 탓이지만, 사실 금전
적인 문제로 공연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오랫동안 해서입니다. 그런 이유
로 모두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
요. 그러던 중 조영아씨(이후부터는 그냥 영아...ㅋㅋ)가 고민 끝에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영아는 제가 부산대 국악학과 조교로 있을 때 같이 일했던 T.A. 중 한
명입니다. 저를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은 선생님이지만 사실 정신적 육체적
인 나이로 보면 오빠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제 생각입니다. ㅋㅋ

제가 본 영아는 가야금 연주실력도 뛰어나고, 음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친
구입니다. 특히 빠르고 다양한 리듬을 가야금으로 타는 센스가 굉장히 좋
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더 좋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있었으면 지
금보다 자신의 음악을 많이 가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욕심이 있
는 친구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영아하고는 공연 프로그램을 정하
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음악’
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연주하기를 원했고, 이 범위는 전통음악이던 창작음
악이던 상관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영아의 ‘강태홍류 가
야금산조’는 오랫동안 같이 했던 음악이고, 다른 프로그램도 영아가 애정
을 가지고 함께 했던 음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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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젊은 풍류를 기획하며... 


